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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기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

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

전문분야 이야기

김성모 (도산 전문변호사/서울회/법률사무소 마스터)

개인회생 실무를 하다보면 채무자가 

채권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변제계획안

과 별도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이행각서

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

러한 경우 채권자가 추후 이행각서에 

의해 채무자에게 약정금 청구를 할 수 

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.
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

하 ‘채무자회생법’) 제625조 제2항 본문

은 “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

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

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

면제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채

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

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강

학상 ‘자연채무’가 되는 것이므로 면책

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

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.

최근 대법원은 “채무자회생법이 개인

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

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

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

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

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

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

에 있다.”고 전제하면서 “만일 채무자

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

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‘변제계

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

다’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책

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

인회생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



146  2022년 3월호

전문분야 이야기

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

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. 따라

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

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

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

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

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별

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

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

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

다.”라고 판시함으로써 별도의 이행각

서에 따른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(대법

원 2021. 9. 9. 선고 2020다277184 판

결 참조).

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

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

작성받은 이행각서에 의한 청구는 개인

회생채권과 완전히 별개라는 특별한 사

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이행각서

의 작성 시점이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

계획인가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

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.

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회생이나 

일반회생 사건(무담보채무 10억 원 초

과,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하는 개인채

무자 사건)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

봐야 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채무자회

생법 제251조 본문은 “회생계획인가 결

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

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

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

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, 주

주·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

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.”고 

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및 의미

는 제625조 제2항 본문과 동일하기 때

문입니다.

(출처/법조신문)


